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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도신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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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마서�6:1-11

예수와�연합된�성도의�삶

내가�그리스도와�함께

1부�12:00�/�2부�15:00 인도자:�한성호�목사

•주일�1부예배
•주일�2부예배
•수요�예배

주일�12:00�본당
주일�15:00�본당
수요�20:00�본당

•주일학교예배

•청소년부예배
•청년부�예배

주일�12:00�별관
주일�12:00�별관
주일�12:00�별관
금요�20:00�본당

영유아/유치
유년/�초등

03.06

03.13

03.20

03.27

홍근희

이재현

한은석

유정훈

•키르기스스탄(다니엘�P)

•코소보(S00)

•독일�쾰른(N00)

•케냐(L00)

•베트남(L00)

•타지키스탄(L00)

•마다가스카르(B00)

::�온라인�헌금�시�입력�항목�::

십일조����­�Zehntel

감사헌금�­�Dankopfer�

주일헌금�­�(Sonntags)�Kollekte

월정헌금�­�Monatskollekte�

선교헌금�­�Spende�f.�Mission�

건축헌금�­�Spende�f.�Kirchenbau

���외로운�길

�407�장

요한복음�4:14�내가�주는�물을�마시는�자는�영원히�목마르지�아니하리니�

내가�주는�물은�그�속에서�영생하도록�솟아나는�샘물이�되리라

Johannes�4:14�wer�aber�von�dem�Wasser�trinkt,�das�ich�ihm�gebe,�

den�wird�in�Ewigkeit�nicht�dürsten,�sondern�das�Wasser,�das�ich�

ihm�geben�werde,�das�wird�in�ihm�eine�Quelle�des�Wassers�

werden,�das�in�das�ewige�Leben�quillt.

1.����사순절�첫�주일입니다.�인류�구원을�위해�이�땅에�오신�

예수님을�기억하며�감사하는�사순절이�됩시다.

2.����유리아의�입교식을�위하여�수고해�주신�모든�분들께�

감사드립니다.

3.����말씀과�강의로�수고해�주신�김종복�목사님과�김명옥�

사모님께서�내일�귀국하십니다.

4.����다음�주(3월�13일)�예배�후에�제직회가�있습니다.�(오후�6시�

Zoom)

5.����코로나�양성이�나오신�분들은�위기관리팀(이정수�장로,�

김민성�집사)에�연락해�주시기�바랍니다.

6.����코로나�음성이라도�감기증상이�있으신�분은�자가격리에�힘써�

주시기�바랍니다.

7.����안수집사�후보�:�고광진,�배형만,�엄명용,�이민성,�이재현,�

장은준(6명,�가나다순)

�������안수집사�선출은�현장투표(교회)로�진행되며�우편�투표는�

없습니다.�

�������투표일시�:�3/27,�10:30-17:00�교회

�������투표자격�:�만�18세�이상�세례교인으로�2021년�3월�1일�이전�

등록자�����

인도자��입��교��식 ��유리아�(청소년부)�



기도제목
● 청년들에게�이�세대를�본받는�자가�아닌�그리스도를�본받아�구별된�삶을�사는�지혜와�용기를�

주옵소서.

● 부모들이� 자녀들에게� 신앙인의� 본이� 되어� 진리를� 가르치며� 말씀대로� 순종하는� 삶을� 나누게�

하옵소서.

● 주님의�자녀들이�악한�자의�자리에�서지�않게�하시고�선으로�악을�이기는�삶을�살게�하옵소서.

● 임직의� 모든� 과정을� 주장하사� 주님의� 몸된� 교회에� 하나님의� 마음에� 합한� 안수집사님들을�

세우시옵소서.

● 코로나�감염의�확산을�막아주시고�감염으로�예배와�삶이�제약받지�않도록�보호하여�주옵소서.

● 돌을�맞이한�도빈이와�새로�태어난�은우에게�건강과�지혜를�주시고�언제나�주님이�기뻐하시는�

자녀들로�잘�자라게�하옵소서.

● 러시아와� 우크라이나� 전쟁을� 멈추시고� 두려움과� 고통� 가운데� 처한� 우크라이나� 땅에� 평화와�

안정을�주시옵소서.

● 선교사님의�삶을�지키시고�사역�가운데�선한�열매를�주시며�성령충만하여�하나님과�동행하게�

하시기를�예수님의�이름으로�기도합니다.�아멘

절망을�이기는�감사

두�아들의�순교의�열매로�천국에�수많은�

아들이�생겨날�것을�믿게�해주시니�하나님�

아버지께�감사�감사합니다.���
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-�손양원

I�am�grateful�to�our�Father�God�for�I�

believe�that�countless�sons�of�heaven�will�

be�born�through�the�fruit�of�the�

martyrdom�of�my�two�sons.
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-�Son�Yang-won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감사는�절망�중에�소망을�품게하는�능력입니다.

사도�바울은�사도행전�27장에서�죄인의�신분으로�로마로�압송되는�도중�승선한�배가�풍랑을�

만나�2주�동안�절체절명의�위기를�맞았습니다.�그는�모두가�절망하는�그�때�떡을�가져다가�

모든�사람�앞에서�하나님께�축사하고�나누었습니다.

여기서�‘축사’로�사용된�헬라어는�‘유카리스테오’로�‘감사하다’라는�뜻입니다.

바울은�감사를�통해�절망을�뛰어넘어�역사하시는�하나님을�경험하게�되었습니다.

오늘도�가슴에�차�오르는�감사를�통해�내�삶에�역사하시는�하나님이�경험되기를�기도합니다.

임직자를�위한�기준

안수집사와�권사는�각�교회에게�맡기신�사명을�보다�더�잘�감당하게�하시기�위해�하나님께서�
기름부으셔서�교회�안에�세우신�직분자를�부르는�말입니다.

그리스도의�제자라면�맡기신�사명을�위해�누구나�예배와�봉사에�충성스러워야�합니다.

그럼에도�교회공동체가�믿을�만하고�성령과�지혜가�충만한�사람�중에�직분자를�선출하여�성부�
성자�성령의�이름으로�안수하여�세우는�것은�교회�안에서�예배와�봉사의�직분을�더�잘�감당하기�
위해서입니다.

예배는�한분�하나님께�하는�것이고�봉사도�먼저는�예배를�위함이어야�하고�교회와�성도를�
위함입니다.�나아가�이웃과�열방을�위함이기에�선교와�전도,�구제가�됩니다.

임직의�모든�과정은�오직�하나님의�섭리이고�인도하심이기에�하나님만을�의뢰하고�주어진�결과에�
대하여�겸손함으로�순종해야�합니다.

마인츠중앙교회�당회는�다음과�같은�기준으로�임직자�후보를�추천하였습니다.

첫째,�성실한�주일성수

둘째,�봉사의�직무

교회의�모든�봉사는�첫째는�하나님의�영광을�위해서,�둘째는�네�이웃을�사랑하라는�주님의�말씀에�
순종하는�모습으로�세상�가운데�나타내야�합니다.

가정과�직장(사업),�세상에서�그리스도인의�삶을�살아내며�또한�교회�공동체�안에서�주어진�섬김의�
자리에서�성실히�감당하신�충성된�일꾼의�삶을�기준으로�했습니다.

셋째,�헌금생활(십일조,�월정헌금)

교회가�사명(선교와�구제)을�잘�감당하기�위해서는�성도의�희생과�헌신이�요구됩니다.�헌신과�
희생의�기준이�물질(헌금)에�있지�않으며�더군다나�직분이�헌금의�유무에�있지�않음과�그래서도�
안됨을�당회는�너무나�잘�알고�있습니다.�또한�교회�안에서의�세상적인�모습들과�물질로�인한�
부정적인�모습으로�비판을�불러올�수�있는�기준이�될�수도�있음을�잘�알고�있습니다.�그럼에도�
교회가�직분자를�세우는데�있어서�모호한�기준을�갖는�것도�공동체를�위해�바람직한�모습은�아닐�
것이며�교회를�대표하는�자리에�서는�자들에게는�공동체가�함께�동의할�수�있는�희생과�헌신의�
기준이�요구되는�것도�사실입니다.�이러한�이유로�몸과�마음으로�드리는�헌신과�함께�각자의�
상황과�형편에서�드리는�물질의�헌신과�희생을�기준으로�했습니다.

넷째,�교회�등록�후�5년�이상�출석한�자로서�무흠한�자

다섯째,�나이�제한은�안수집사는�1974년�포함�이전�출생자,�권사는�1969년�포함�이전�출생자


